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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hurch school in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Seoul North-west Presbytery in the 
Presbyterian Church. Korean Christianity has decreased in number since 2000. Church School 
has also significantly declined in number under the influence of Covid-19. It is considered as 
a crisis since 70.6% of adult members came back to church whilst only 47% of children 
returned to church.
CONTEN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atistical data will be dealt with. This research 
describes the phenomenon of the decline of Korean church school,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nd analyzing what the constituent elements for children’s religious life are. 
RESULTS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relationships are the 
most influential on the religious life of church school children. The theory that children are 
affected by other relationships apart from family is not applied under Covid-19. It illustrates 
that the continuity and strong bond of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elements.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analyzes and interprets the phenomenon of the 
decline of church school, based on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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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 통계자료를 통해 본
한국 개신교 교회학교의 변화

김영수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한국개신교의 교회학교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다.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2000년대 이래 계속 쇠퇴하고 있다. 교회학교도 전반적인 맥을 같

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방역 해제 후, 장년층은 70.6%가 돌

아왔지만,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회복률은 47%이다.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논문은 이런 변화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고, 그 흐름의 

특징은 무엇인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요

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관계이다. 학자들은 연령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른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아주 어릴 때는 가족의 영향을 받고 차츰 교회의 선

생님이나 사역자의 영향을 받고 최종적으로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연령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이었다. 특수한 상황에서

는 교회의 선생님이나 종교인 또는 또래 집단 친구들의 영향보다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관계의 연속성과 강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는 교계나 학계에서 추측하고 있었던 현상을 통계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교회학교, 개신교, 쇠퇴, 종교 생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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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 약 100년간 개신교는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 정점을 찍고 한국개신교는 그 후부터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 쓴 “한국개신교

의 현재와 미래”라는 신재식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이미 내부에서 교회 성장이 정체되

고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

다(Shin, 2012: 89). 그래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의 통계 결과에 교계와 학계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학계와 교계는 개신교의 쇠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데, 

2015년 통계청 자료는 2005년 840만 명(18.2%)에서 2015년 967만 6000명(19.7%)으로 개신교인 

수가 늘었다. 학자들은 이 숫자가 가나안 성도 때문이다 또는 신종교 때문이다 분석을 하고 있

지만 어떤 것도 추측일 뿐 정확하지 않다. 명백한 건 응답자들이 가나안 성도들이든 신종교인

이든 상관없이 교계도 학계도 제도 교회의 쇠퇴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Lee, 2015: 369).

종교가 성장하거나 정체되거나 쇠퇴할 때는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떤 현상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데일(Dale)은 그의 책 To 

Dream Again에서 쇠퇴하고 있는 교회공동체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증상이 향수병이라

는 공동체의 우울증이라고 말한다(Dale, 2004: 105-116). 쇠퇴하고 있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자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회자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다. 또한, 향수병은 현재 쓸 수 있

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한다(Dale, 2004: 105-116).

루이스(Lewis)는 Ecstatic Religion에서 유사한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는데, 그는 한 사회 안에 

있는 주류종교와 비주류종교의 특징을 비교한다(Lewis, 2002: 114-159). 주류종교의 신자와 성

직자는 주로 남성이며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주류종교의 신자와 성직자들은 여

성이나 하류층 남성들이며 기복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한다. 주류종교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지

만, 비주류종교는 신비적이고 영적인 힘에 의존한다. 주류종교가 비주류종교가 될 때 성직자그

룹에 여성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비주류종교가 주류종교가 될 때는 권력 중심적인 특성을 가

지게 되고 더 많은 남성이 사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사회에 있는 종교라도 그 종

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적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은 이전과 다르거나 그 사회에 있

는 다른 종교와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개신교는 한국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성장했던 종교였

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개신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

다. 하지만 약 10-20년 전부터 심화되고 있는 개신교의 쇠퇴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가 성장할 때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세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쇠퇴가 시작될 때

쯤 개신교 안팎에서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성, 물질주의, 기복적 신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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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Ryu, 2013: 84).

교회학교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들도 이 연속 선상에서 분석될 수 있다. 교회학교는 교회 

안에 어느 부서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교계와 학계 할 것 없이 

교회학교의 존립을 고민하고 있다. 2000년대 이래 교회학교의 쇠퇴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까지 중점을 둔 것은 효과적인 교회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개신교의 교회학교의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출석률이 심각하게 줄었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나

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통계를 보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

국의 교회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과정에서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요인은 배제한다. 자연적인 인구감소도 교회

학교의 쇠퇴에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교회학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

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통계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가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이다.1) 이 자료는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가 노회 차원에

서 교회학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목사는 

총 155명으로 주로 담임목사들이었지만 7.7%의 부목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7.1%는 여성 목회

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남성 목회자들이었다. 응답자들의 교회는 소형교회부터 대형교회를 포함

하는 것으로, 30명 이하 47.1%, 31-50명 16.1%, 51-100명 11%, 101-1000명 21.9%, 1001명 이

상 3.9%의 교회가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바일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조사대상이 예장 통합 한 교단에 국한되어 

있고, 서울이라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교회학교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

장할 수는 없다.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각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장 통합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군소 교단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은 지방의 상황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목사들의 비율도 한국교회 전체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담임목사 성별 비율과도 다를 수 있다.

1) 지앤컴리서치 산하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있고, 두 기관들은 개신교 통계를 다루는 통계 조사 전문기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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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통계이다. 첫 번째, 이 자료는 

하나의 표본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예장 통합 서울 서북 

노회가 한국의 다른 교단과 노회라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매우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조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두 번

째,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회자

들이나 평신도들도 교회학교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

는데 이 자료는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세 번째, 지금까지 교회학교에 대한 통계자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가 한정적이었고 교회학교 학생 수 외에 노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드물었다. 

학위논문 등에서 개인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경우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논문 주제와 관련된 것

으로 질문이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다양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

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자료가 통계 조사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연구자 개인이 한 설문 조사보다 더 많은 타당성과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연구자가 선별하는 것보다 조사 표본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본자체가 

오염되거나 편중될 가능성이 더 작다.

이 조사는 크게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 교회학교 설치 현황, 2) 교회학교 운영 실

태, 3) 코로나19와 교회학교, 4) 향후 교회학교 운영, 5) 청년부 운영 현황이 그것이다. 첫 번째 

항목에는 교회학교 운영 여부, 학생 수, 부서별 설치 현황, 지도자 배치 현황, 교회학교 미운영

이유, 성장지체이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항목이 있다. 두 번째 분류의 하위항

목은 담임목사의 교육 철학, 운영의 통일성, 운영 여건, 사역자와 교사, 교육내용, 가정과의 연

계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실태, 온라인 예배 현

황, 공과 공부 현황, 교재, 비대면 예배와 교육의 어려운 점, 교회학교 참석인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방식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째는 교회학교 교육구조 변화 필요성,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 사항, 교육내용, 노회 지원에 대한 의견, 거점형 교회

에 대한 내용, 교회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청년부 운영 여부

와 참석인원, 참석인원 변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수도권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

회학교 쇠퇴는 더 이상 농어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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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1.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

황병준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기록적인 성장과 부흥을 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교회학교의 부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Hwang, 2011: 718). 교회학교의 부흥은 부모들 즉 장

년의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중요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 글을 쓴 2011

년 당시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것은 2006년 박미라의 연구에

서도 2013년 박은혜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다(Park, 2006: 484-486; 

Park, 2013: 318).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교회학교의 쇠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병준이 지적하듯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대한 전체 자료나 감소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가 될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학문적으로 쇠퇴 현상을 입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Hwang, 2011: 719). 다만 교단별로 교회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있을 뿐

이었다.

가령,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 서북 노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회학교에 대한 학

생 수도 예장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webpage, 

2022.10.9.). 예장 통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11년간의 통계 추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예장 통합의 교회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 통계만 봐도, 2011년 전체 교회학교 

학생 수는 501,298명이었지만 2020년 308,464명, 2021년 276,851명으로 22만 명 이상이 줄었

다. 줄어든 폭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모든 부서가 2011년에 비해 2021년

에 약 40%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고, 코

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감소폭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지앤컴리서치가 전국에 있는 예장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학교 예배 참석 

정도는 2022년 4월 24일 기준 47%였다(Ji and Com Research, 2022.5.20.). 이 수치는 비슷한 

시기 진행된 조사의 장년 예배참석률이 70.6%였던 것과 대조된다(Ji and Com Research, 

2022.5.13.). 교회학교 회복률은 어른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서울 서북 노회의 69.3%의 교회들도 교회학교 예배참석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증가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그 2.3% 중에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 

증가했다고 대답한 교회는 한 곳도 없으며, 1000명 이상 교회 6개 중 1개 교회가, 100명 이상 

교회 34개 중 1개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전체 응답자의 단 2명만 교회학교 출석률이 증가했

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김도일이 실시한 교회학교 통계와는 다른 결과이다. 김도일이 2021

년 7월에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교회학교가 재적인원이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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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했다(Kim, 2021: 23-25). 하지만 김도일의 보고서는 응답자의 26.3%가 10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평신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6.5%가 증가했다는 조사는 신빙성이 없

다. 또한, 응답자들 비율도 담임목사 19.7%, 다음세대 목회자 67.8%, 다음세대 교사 12.5%로 

균일하지 않으며, 각 응답자 군 개별통계가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변수를 고

려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한국교회 전체 분포에서 26.3%가 1000명 이상의 교회

가 아니며, 응답자 26.3% 중 다음세대 목회자인 부목사들이 1000명 이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김도일이 보고한 교회학교 재적인

원이 증가했다는 6.5%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서울 서북 노회 통계의 경우,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응답도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규모가 큰 교회이거나 설교자가 인기가 많은 교회일수

록 온라인 예배 동영상 조회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교회는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만들 인적ꞏ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양질의 동영상 예배를 송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규모가 있는 교회이거나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은 동영상 조회 수가 

늘었다. 따라서 여기서 더 의미있는 자료는 교회학교의 현장예배 회복률일 것이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자료는 2022년 조사에서 전체 교회 43.2%가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

지 않다는 통계이다. 10개 중 4개 교회는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교회학교를 운영하

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4.3%도 20명 이하의 학생이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155명의 응답자 중 약 106명의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거나 교회학교가 있어도 20명 이하의 학

생들이 있다는 말이다. 49명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만 교회학교 인원이 20명 이상이다. 조사대

상 교회의 약 3분의 2의 교회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어린이와 학생들의 출석률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학계나 교계가 지적해 온대로 지속적으로 교회학교가 

감소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폭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다. 조사한 지역이 중대형

교회들이 더 많은 서울이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교회의 경우 이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학교는 

2000년대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감소폭이 심각하게 증가했다.

2. 교회학교 감소와 교인 자녀들의 비율 증가

개신교의 교회학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과 교회학교의 교인 자녀 비율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

는 것 같다. 최근 기독교 신문과 조사보고서에서 교회의 가정 종교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

고 있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1.6.25.).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중고생이 85%였다. 2019년 10월 교회 출석 중고생의 모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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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51%였으나 2021년 4월 모태신앙 비율은 60%로 9%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1.7.10.). 이 조사보고서는 이 통계를 근거로 한국개신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덧붙여 신앙생활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더 증가했고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

하는데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가정과 교회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주제였다. 이 논의는 외국 학계와 교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8세기 말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가 시작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으로 교회교육은 교회에서 학교-교수형 범례로 진행되어왔다. 물론 웨스트호프(Westerhoff)

나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같은 학자들은 교회교육의 학교-교수형 범례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앙공동체-문화화 범례를 주장하거나 교육의 범주를 교회 전 생활로 이해하고 보다 큰 관점에

서 교회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Westhoff, Jung trans., 1983; Harris, Go trans., 

1997).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둘 다 교회교육을 

교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가정의 

중요성이었다. 교회교육에서 교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임

스 스마트(James D. Smart)는 교회교육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했지만, 주일학

교 운동은 교회의 교육을 제한하게 했다고 비판했다(Smart, Jang trans., 1991: 9). 스마트는 교

회 예배, 가정, 교회학교라는 세 교육기관을 강조했는데 이 세 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교회 예배와 가정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주장했지

만 이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Smart, Jang trans., 1991: 109).

최근 코로나19 이후 한국 학계와 교계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교회교육은 “교회와 가정의 연

계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hin, 2022: 113-114). 가정이 다음세대의 신앙을 

형성하고 전수하는 핵심적인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다(Shin, 2022: 114). 유사한 맥락에서, 목회

데이터연구소 보고서도 지금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1.6.25.).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서울 서북 

노회 통계자료에서도 목회자들이 교회학교의 교육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달라져야 

하는 첫 번째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Ji and Com Research, 2022.4.26.).

위의 보고서와 연구들은 자녀의 신앙형성에 부모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교회학교가 달라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교회에 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일주일 중 더 많은 시간 아이

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교회 출석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 근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린이가 많아졌다. 상당수의 어린이는 부모가 교회에 가는 

시간에 같은 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하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도시의 교회학

교는 일부 학생들의 이동에 제한이 있다. 이것은 과거 동네교회를 다니던 것과 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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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린이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코로나19 

기간 중,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났고 부모가 현장예배에 오는 어

린이들이 주로 교회학교에 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 종교화되고 있고 신앙교육에 있어

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 종교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여지도 있다. 이것

은 최근에 개신교의 교회학교가 가족 종교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가 쇠퇴할 때 교인 자녀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회학교 성

쇠와 교인 자녀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1년 반 사이 교회 출석 중고생의 모태신앙 비율이 

51%에서 60%로 증가한 것은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 중고등부가 쇠퇴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회학교가 성장할 때는 비교인 부모를 둔 어린이와 학생들도 대거 교

회학교에 유입되기 때문에, 교인 자녀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교인 자녀 숫자는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 자녀 숫자는 비교적 변화폭이 적게 된다. 부모가 교회에 와야지 증가

하게 되는데 장년부와 교회학교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학교 참석률에서 교

인 자녀 비율이 거의 증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학교가 성장세에 있다는 것은 기존 교인 자

녀들과 더불어 비교인 자녀들의 유입도 많다는 것이다. 반면, 교회학교가 쇠퇴할 때는 부모가 

교인인 학생들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경향이 있고, 비교인 자녀가 더 빨리 이탈하는 경향이 있

는 것 같다. 즉, 교인 자녀 숫자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비교인 자녀 숫자는 성장

기에는 더 많이 유입되고 쇠퇴기에는 더 빨리 감소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비교인 자녀들이 

더 유동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학교의 숫자는 장년의 숫자보다 더 변화폭

이 크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교회에 더 빨리 유

입되고 더 빨리 유출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는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장년들의 종교기관 유입과 유출 행태를 보여주는 예라

고 할 수 있다.

Ⅳ. 논  의

코로나 기간 중 교인 자녀들이 더 많이 교회학교에 남아있었던 것이 가정의 신앙교육 때문

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보자.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1년 4월 5-19일, 5세 이상에

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앤컴리서치가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이 조사 항목 중 하나가 가정예배 여

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거의 매일’(9.9%), ‘주2-3회’(12.8%), 

‘주 1회’(34.1%), ‘월 1-2회’(17.1%), ‘월 1회 미만’(26.2%)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했다(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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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 Research, 2021.5.3.). ‘거의 매일’과 ‘주2-3회’가 22.7%였다. 또한, 신앙교육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41.4%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48.1%는 모른다고 답했다(Ji 

and Com Research, 2021.5.3.). 물론 가정의 영향을 가정예배나 가정신앙교육에 국한 시킬 수는 

없지만, 가정의 신앙교육이 교회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

쳤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은 단층적이거나 단일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다(Roehlkepartain, 2006: 9).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나 교육만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고틀리브(Gottlieb)나 마티스(Mattis)와 같은 학자들은 

신앙형성에 있어서 예배나 교육 같은 요소들보다 도리어 사회적 측면이나 관계적 측면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동

료 같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oehlkepartain, 2006: 10). 이들에 의하면 사람과 환

경이 신앙형성에서 중요한데 그 환경은 문화, 가족, 학교, 신앙공동체, 이웃 등을 포함한다. 이

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되는 통

로가 가족이나 부모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종교를 처음 접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데는 개인적인 종교적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일차적으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와 가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개인적인 신앙 경험 이전에 

이슬람 부모와 가정의 종교적 영향을 먼저 받게 된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은 히잡을 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그들에게 종교는 삶이고 생활방식이다. 자연스럽게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이 될 확률보다 무슬림이 될 확률이 높아지

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다. 매주 부모가 교회에 갈 때 교회를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간다.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등 외적 환

경이 신앙형성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이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 선택임과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과 현상일 수밖에 없다(Lerner, 

1998; Lerner, 2002). 따라서 가정은 신앙형성에서 배제할 수 없는 곳이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속화 이후 한동안 가정의 종교적 역할은 축소되어왔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대 이후였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Barna, 2003; Fowler, 2004). 

부모의 역할은 일반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교육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Dugan, 2001: 1-22). 명백히 부모는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직접 학습에 관여

하기도 하고 부모의 학습관에 따라 자녀의 학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학습에서 부모의 중요성, 

특히 한국에서는 아버지보다 대체로 자녀교육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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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될 수 없다. 많은 시간 아이는 어머니의 세계관과 사고, 학습에 대한 관점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 신앙교육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린 자녀의 신앙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 중 하나가 부모가 된다는 말이다(Boyatzis & Marks, 2006: 297-309).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 같다.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자들의 연구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의 신앙교육

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부모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

이 진행되어왔다(Bunnell, 2016: 14).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을 연구한 버넬

(Bunnell)에 의하면,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근본적

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앙적 가치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Bunnell, 2016: 172-173). 그래서 부모들은 가

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읽기, 기도, 성경암송, 예배, 신앙적인 대화 등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한

다(Bunnell, 2016: 173).

하지만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교육 자체가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인가? 이것이 결정적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은 코로나19 기간 중 일어난 현상을 다 설명

하지 못한다. 언급한 것처럼 교인들이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자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도 않았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겠으나, 코

로나19 기간 동안 자녀들을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거나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왜 교인 자녀들이 쇠퇴기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된 것일까? 왜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많이 예배에 참석했을까?

스미스(Smith)와 크로스비(Crosby)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

이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Smith and Crosby, 2016: 1-15). 그들은 종교적인 환경 중 아

이들이 자존감을 가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연구했다. 이들은 가족, 미션스

쿨, 교회 어른들로부터의 영향, 교회 동료 그룹으로부터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연구했다. 연구 

결과 7-8세 이하의 경우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회 어른들로

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 그룹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Smith and Crosby, 2016: 11). 종교적인 영향은 처음에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 교

회학교 교사나 종교지도자 같은 교회 어른들, 그리고 친구 그룹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관계라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 때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중요하고, 나이가 점차 들면서 교회의 어른에서 친구라는 

인간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교회학교에 교인 자녀들이 더 많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가정의 종교교육이나 종교의례 때문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형성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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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동료 그룹의 영향이 더 절대적이어서 가정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초등학생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영유아나 유치부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부나 상관없이 모든 부서가 약 40%대 초반으로 비슷하게 감소했다. 동료

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고등학생이든 가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생이든 차이

가 나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에 상관없이 부모가 교인이 아닌 아이들이 많이 떠나고 교인 자녀

들만 더 많이 남아있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부

모의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추측건대, 스미스와 크로스비의 이론과는 달리,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관계를 맺는 대상의 

차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관계의 연속성과 강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는 스미스와 크로스비가 말한 것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교회의 어른들, 친구 그룹 

순으로 다른 대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차적 관계인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연령에 상관

없이 친구들의 권유나 교회 어른들의 독려보다 부모의 허락이 중요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퍼

지고 있었을 때는 교회 출석 여부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참석 여부에 부모의 동의가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스미스와 크로스비의 이론은 생명이나 치명적인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작동

하는 원리는 맞을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요약

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교회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의 교회 출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예배나 가정의 신앙교육이라기보

다 대인관계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연속적이고 친밀한 가족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아마도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이었을 것이다.

Ⅴ. 나가는 글

지금까지 통계를 통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래 하락하고 있

던 교회학교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현상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관계가 부모라고 주장했다. 교회학교 출석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

계였다. 그것이 부모이든 동료 그룹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른들이든 교회학교 출석에서 대인관

계는 중요하다. 어쩌면 아이들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생각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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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령별 영향력에 대한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결정적인 순

간에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더 절대적일 수 있다.

장화선은 지금까지 교회교육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Jang, 2015: 272). 그는 논의를 전

개하며 부모가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이 되는 주요한 이유로 ‘교회학교보다 세상 교육에 대한 

관심 집중’(47.2%), ‘자녀교육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40.4%), ‘부모의 

신앙심과 영성 부재’(10.0%), ‘교회학교에 대한 불신’(9%)이라는 통계를 증거로 제시했다(Yang, 

2008: 86). 한국의 일반 교육에 대한 과열이 아이들의 종교교육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모교육을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신념의 일환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학교를 개설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

도 하고 힐링캠프나 비전 트립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Han, 2014: 9-12). 부모가 아이

들의 종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에 대한 부분이

다. 아이들의 신앙형성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강도와 연속성 그리고 관계의 질이다. 특

히,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종교 생활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나쁜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례도 좋고 가정 신앙교육

도 좋으나 종교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일지

도 모른다. 이 연구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논의할 수 있고 확

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교회 교

회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조

사가 진행되어서 종교교육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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